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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띄는 디 인 방에 매 을 느끼면

 정  계산대  져 는 건 왜 무난

한 방일까. 최 수 엘씨벤쳐스 대표  

방을 살 때 다 든 생 이다. 러  

옷에 두루 울리 면 평범한 디 인이 

 낫다는 판단해 다. 만 남들과 비

슷한 방 다는 이한 방  고 싶

다는 생 이 한편에 리잡 다. 머니 

사정이 다면 둘 다 사겠 만 대

분 장인에겐 두   않는 일이다.

해결책은 을까. 방 디 인을 은 

으  쉽게 바꿀 수 있으면 떨까 라

는 생 이 들었다. 최 대표  방 덮

를 었다 붙  디 인을 바꾸는 러브참 

방을 한 경이다.

○덮개 지퍼로 디자인 변형
디 인을 변 할 수 있는 방을 고민

는 과정은 쉽  않 다. 중에 온 커

스터 이징 방은 기존 디 인 방에 

스티커  패치를 붙이는 수준이었다. 

방 표면이 손상될 수 있고 이전 상  

기  웠다. 최 대표는 기존 방

으  방 디 인을 변 면 

체에 방을 맡  는 등 절  

잡 다 며 이런 불편을 줄이 면 방 

디 인에 장 큰 영향을 미치는 덮 를 

소비   갈아 끼우는 게 을 거라

고 판단 다 고 설명 다.

러브참에  오는 든 방의 뒷면

에는 방 덮 와 본체를 연결 는 퍼

 있다. 방 앞면 디 인을 좌우 는 

덮 를 갈아 끼울 수 있는 다. 최 대

표는 이 다른 방과 덮 라  두 

호환할 수 있  퍼를 체 다

며 이 단  등 다양한 방 을 테스

해 봤 만 퍼  장 견고 면  

간편 다 고 다.

소비 의 다양한 취향을 만 키

 방 덮 인 플랩(flap)은 3택  , 

방 크기는  종류를  생산 고 있

다. 덮 뿐 아니다. 두께  소재  다른 

방 끈과 열쇠고리처  방에 장

용으  다는 참(cha작m)  선 할 수 있

다. 소비  게 느냐에 라 

부택택  이상의 다른 디 인이 만들

는 셈이다.

최 대표는 방을 처음 매할 때 

방 본체와 플랩 두세 를 사는 소비  

많다 며 즌별  운 플랩이 오

면 기존에 매한 방에 붙  디 인을 

바꿀 수 있다 고 설명 다. 덮 와 본체

를 한 방 은 부택만원 중후반. 덮  

한 는 화만~확만원 선이다.

○일상에서 영감 얻은 특별한 디자인
러브참 방은 한 디 인 품이 

많다. 뽀글머리 같은 털 장 에 눈이 달

린 방, 타이를 맨 셔츠 양의 방 

등 쉽게 아 기 운 디 인들이

다. 최 대표는 디 인을 바꿔 며 

운 방을 는 소비   

기 때문에 과감한 디 인을 선호한다

며 선 의 이 넓  두루 쓸 수 

있는 디 인, 고 스러운  소재 

방 등으  종류를 늘 고 있다 고 설

명 다.

러브참은 난해 확월 해 이  갓 부

년이 된 신생 브랜드다. 이한 디 인과 

품 아이디  는 곳이 늘고 있다. 

 기 터 품이 오면 종 전

를 며 으  케팅한 분이

다. 최 대표는 난해 6월 터 아 페  

등에 참 며 으  홍 다 며 

롯데  현대  등에  팝 스

토 를 진 고, 현대  판교 에

 다 고 말 다.

최 대표는 외  디 이 와 협 해 디

인 선 의 을 넓히고 수출  늘 갈 

생 이다. 는 중  싱 르 캐 다 

등 디 이  편집숍에 일  방을 수출

고 있다 며 러 아 홍콩 인 아 

등의 해외 전 에 참 해 바이 들과 

을 늘릴 예정 이라고 다.

 나수지  기자  suji@hankyung.com 

 정  후된  상권에 활 을 불

기 위해 전  북86  전통 장과 상

에 총 북부3택 원을 원한다.

중소벤처기 는 난 북일 의 정

위원 를 열고 해 신규 원 대상 전통

장·상  북86곳을 최종 정 다고 6

일 다.

중기 는 별 장의 을 굴

고 쇼핑 환경을 편리 게 만드는 동 에 

인근 상권 전체를 종 으  성 기 

위해 북부3택 원을 쏟아 을 계 이다. 이

번 원 사 에는 후된  상권을 

활성 기 위한 상권 르 상스 프

 됐다. 경남 진  중 장, 광

광  양동 장, 경기 리 장, 충남 천

안 전 장 등  곳은 방 치단체와 

상인   쇼핑, 문 , 청년  

등이 결 된 상권으  성된다. 

당 확년간  8택 원이 투 된다. 중기

는 북택북북년까  전  3택곳의 상권을 성

할 계 이다.  

성 장사  대상은 총 8화곳을 선

정 다. 이 중 성과  우수한 장을 선별

해  거 장으  성 기 위해 북년

간 최대 북택 원을 원 는 선

장으 는 충남 천 장이 뽑 다. 

 을 반영해 장 투  코스를 

고 문 콘텐츠를 성 는 등 북년간 

최대 부택 원을 투 는 문 관광 장

에는 대  와룡 장, 인천 평깡 장 등 

북북곳을 선정 다. 동안 한 번  원  

못한 장을 우선 원 는 성  첫걸

음 기반 성 사 은 울 연 장, 산 

전 장 등 3택곳이 됐다.

  해 터는 를 전통 장 안에  

오픈상  등으  완 한 신 념 청

년몰이 된다. 산 남문 장 등 세 곳

을 신규  성 는 것을 해 청년몰 

총 덟 곳을 원한다. 전통 장 이용

들이 장 불편 게 느끼는  문 를 

완 기 위해 해 울 영천 장을 

해 부6  ·  확화  장에 장 신규 

건 을 원한다. 노후 전통 장에  

재를 기 위해 북9  장의 전기설비 선

을 원 고 화부  장의 재알 설  

설치한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중소벤처기 는 7일 터 다음달 부화일

까  중소벤처기 의 융 원에 기

한 공 와 기관 등을 대상으  상 신

청을 는다고 6일 다.

 부부월 열리는 북화  중소벤처기  

융 원상 상 에 는 대통령 표

과 무총리 표 , 중기  장관 표 , 기

재정  장관 표  등 8택건을 수 한다. 

상 는 오는 9월 정된다.

대상은 은 ·비은  예 취 기관·기

타 융 원기관 종사  기관이다. 

융 원을 통해 중소벤처기  성장에 기

한 융 원 기  평  기준이 

된다. 이번 상은  소통으  기  

 해결을 위해 노 한 현장 공  

굴에 중 을 둔다.  

상을 희망 는 대상 는 기관별 본

에 신청 고,  기관은 중기 에 일괄 

수 면 된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일 는 으  바뀌었다. 의사 결정

 빨라졌다. 취  북 월이 난 김기

문 중소기 중  장(사진)과 중

에 대한 중소기 계 평 다. 난 3

월  취 한 김 장이 중 를 할 말

을 고 할 일  는 으  바꿔

고 있다.

김 장은 사( 이에스티 )에 

별한 일이 을 경우 대 분 울 의

 중기중 관으  온다. 출근 

간은 오전 8 ~8 3택분.  

 관련 이슈와 께 중소기  및 협

동  현안을 챙긴다. 종 현안은 매

일 착-도I립 편 를 통해 협동  이사

장에게 세 게 전달 고 있다. 동

안 착-도I립 편 에  다룬 는 최

·근 간 단  같은 근 환경 터 

산 연수생 활 등을 통한 인 난 해

결,  승계 이슈까  다양 다.

일 는 으  탈바꿈 기 위해 

과감한 편  실 다. 난 3월 

원 원본  이름을 협동 본

 바꾸고 산 에 원실

과 표준원 센터를 설치 다. 

수출과 일 리를 늘리는 무

를 맡은 혁신성장본   

설치한 데 이  난 북일 전·

현  협동  이사장 화택

 명으  이뤄진 원 문위원  

출범 켰다. 경륜 있고 신망 는 인사

들  성해 협동 과 중소기  

전에 기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이 성되고 있다.

김 장은 언  디  누 를 만

든 항상 무를 앞세운다. 최근 대통령 

경  사절단으  우 베키스탄을 방

문 을 때 동 한 한 전  사장에게 

중소기  전기요  인  필요 다

는 의견을 전달 다.  해외 출장 중 

다음달  예정된 중소기  리

스  청 대상  선정 

무를 휘한 것  무 우선

의 라는 철 을 엿볼 수 있는 대

이다.

 내 에선 김 장 

리 이 한결 드러워졌다는 이 기

 오고 있다. 과거에는  원에 

대한 칭찬이  에 인 다는 평

 있었 만 최근에는 중  원

들에게 의 말을 건 며 사기를 

아 고 있다는 것. 겉으 는 고집이 

세  리 인 정책에 대해 는 

수용할 준비  돼 있다는 게 중  내

 평 다. 한 중  원은 부북년 전 

김 대리  중 에 와  화년 전 김 

장 으  퇴 다 며 이번에는 김 

장 으  아와 현안을 에  처리

고 있다 고 설명 다. 한 협동  

이사장  과거에 비해 술은  해

졌 만 무에 대한 열정은 전히 

 않 다 고 말 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5만원짜리 덮개 달면 새 가방 변신

 중국 싱가 르 캐나다 등서 인기 

디자이너와 협업해 선택  넓힐 것

엘씨벤쳐스‘러브참 가방’

덮개를 뗐다 붙였다 … 가방 디자인 ‘내맘대 ’

○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 은 이메일
(sjlee@hankyung.com)로 신청받습
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event.
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중소기업

김기문  장 취임 2개월 … ‘발로 뛰는 조 ’으로 바뀐 中企중앙

조 개편 후 현안 접 챙겨

한결 부드러워졌다는 평가도

286개 전통시장·상점가에 2130억 지원

낙후된 구도심 상권 살린다

‘중소벤처기업 금융 원상’ 포상 접수

최지수 엘씨벤쳐스 대표가  덮개를 교체할 수 있는 러브참 가방을 소개하고 있다. 나수지 기자

내달 14일까  신청

뉴스카페

엘씨벤쳐스
설립  2018년 5월
위치  경기 성남시 백현동
주요제품  커스터마이징 가방브랜드 러브참

특징 
가방 덮개부분을 지퍼로 탈부착해
다양한 디자인으로 변형

현대L&C 가구용 필름, 글로벌 친환경 인증  득

현대 룹 계열인 현대L&독는 

판 표면 감재인 용 필름 글 아

(사진)  글 벌 친환경 인증기관인 컨

롤 니온으 터 육R창 인증을 다

고 6일 다.

덜란드에 본사를 둔 컨 롤 니온

은 세계 7택 , 부북택   사에  농 ·

섬 ·바이오연료·산 ·수산· 장품 등 

품의 인증 및 검증 비스를 공 고 

있다. 육R창 인증은 품 소재에 북택형 이상 

재활용 원료를 고 생산 단계별  

재활용 원료 량을 할 수 있는 게 

징이다. 글 아는 품 소재의 9택형

를 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

(P돋찾)의 78형 상당을 재활용 소재  사

용 다. 이를 위해 협 사인 대양폴리머

와 부년간 협 해 P돋찾 재활용 기술을 

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글로시아>

중기부, 진주 중앙시장 등 4곳에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진행


